
신입사원 

(TALK TALK)
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톡톡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에 2022년 인턴 채용으로 입사한 김은진 인턴사원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오늘 만나볼 인턴사원은 어떻게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인턴사원의 고군분투 협회 적응기를 지금부터 소개해 보고자 한다.

 멘토 : 교육사업팀 김지선 대리                  멘티 : 교육사업팀 김은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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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

부 교육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진 인턴사원입니

다. 이번에 2022년도 인턴 채용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

다. 전 근무지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자연

스레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알게 되었고 인턴 채용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턴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팀명이 교육사업팀이다 보니 주 업무는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입

사했을 때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지만, 강의할수

록 저의 강의 스킬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뿌듯하

답니다. 사실 강의 이외에도 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 준

비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교육 일정 준비, 교육장 세팅, 

행정 처리, 교육생 유치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이루어져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제 산업보건 경력이 

2년 정도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교육 강의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력을 쌓아 보건관리자 교육도 강

의하고 싶어요.

 ‌�우리 협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가요?

제 첫 직장은 병원 중환자실로 그곳에서 근무할 때 교대 

근무와 강한 업무 강도에 심신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환

자를 보는 일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

각을 가질 때 사업장 보건관리자라는 직종을 알게 되어 

전자제품 제조공장과 관공서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했

었습니다. 전 근무지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건

강검진, 건강관리 등 여러 업무를 했었지만 주로 안전보

건교육을 전담하여 교육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적성에도 맞는 부분이 있어 협회 교육사업팀

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순

간과 반대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

였나요?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사로 섰던 첫 강의가 인상에 남아

요. 첫 강의를 하기 몇 주 전부터 무척이나 긴장이 되었

고 자료 준비나 강의 교안도 엄청 신경을 써서 준비했었

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첫 강의가 끝나니 ‘아 이제 끝났

구나!’라는 생각에 속이 후련하고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

요. 당시 저희 팀장님도 부산경남지역본부로 전입해 오

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 첫 강의 시기랑 비슷한 시기

에 팀장님도 첫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

고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진

행하고 난 뒤에 저희 팀에서 교육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교육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

문지를 보면 협회 내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계 최고의 전문기관에 근무

하는 협회의 훌륭한 직원분들께서 다양한 현장 경험 공

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강사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역량과 업무 스킬을 많

이 키워서 협회에 도움이 되는 협회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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